
GIST 교원창업기업 ㈜리셀, 45억 규모 시리즈 A
투자 유치… 차세대 태양전지 사업화 '청신호'

- GIST 원천기술 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기술력 인정받아 성장자금 확보… 광주연합기
술지주·산업은행·포스코기술투자 등 참여

- 과기정통부 ‘유니콘 프로젝트’ 선정 이어 사업화 탄력… 저조도·건물·모빌리티·영농형 태양전
지 시장 진출 본격화

▲ 시리즈 A 투자 유치 기념 ㈜리셀 임직원 단체사진. 총 4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

투자 유치를 기념해 ㈜리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(앞줄 왼쪽에서 다

섯 번째) 이광희 대표이사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교원창업기업이자 차세대 태양전지 필

름 제조 전문 기업인 ㈜리셀(대표이사 이광희 신소재공학과 초빙석학)이 총 45억 

원 규모의 시리즈 A(Series A)*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투자 유치는 ㈜리셀이 보유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성과

로,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.

* 시리즈 A(Series A):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제품과 기술의 시장성을 검증한 기업이 사업 확장
과 시장 진출을 위해 유치하는 성장 단계 투자이다.

지난 5일 최종 클로징(투자 절차 완료)을 마친 이번 시리즈 A 투자에는 ▴광주연합

기술지주 ▴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㈜ 등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해 ▴기술보증

기금 ▴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, 그리고 ▴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▴현대투자

파트너스 ▴포스코기술투자 등 민간 투자사까지 폭넓게 참여했다.

아울러 ㈜리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



인 ‘유니콘 프로젝트’에 선정돼 총 18억 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. 여기에 

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사업화와 생산체계 구축에 더욱 탄

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㈜리셀은 GIST 연구진이 축적해 온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가볍고 유연하

며 투명한 특성을 갖춘 ‘차세대 태양전지 필름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해당 필름은 딱딱하고 무거운 기존 태양전지와 달리 곡면에도 부착할 수 있는 높

은 유연성과 초경량 특성을 갖추고 있다. 또한 실내조명 수준의 저조도 환경에서도 

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.

무엇보다 필름 형태의 소재를 연속으로 가공하는 ‘롤투롤(Roll-to-Roll)’ 공정을 적용

할 수 있어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.

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㈜리셀은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사업화와 시장 

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 ▴저조도 광전지 ▴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▴모빌리티 일체형 태양전지 ▴영농

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.

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은 실내조명이나 흐린 날씨와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전력

을 생산할 수 있어 AI(인공지능)·IoT(사물인터넷)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용 전원 기술

로 활용될 수 있으며, 건물 외벽과 창호 등에 적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를 통

해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.

또한 차량과 드론, 선박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일체형 태양전

지는 독자적인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,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등 농업시설에 

활용하는 영농형 태양전지는 농업 생산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
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들 핵심 사업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㈜리셀은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대량

생산 공정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,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사업화에 

속도를 낼 계획이다.

이광희 대표이사는 “이번 투자 유치는 리셀이 보유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사업

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”라며 “양산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친환경 에

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